
KT 위즈
박병호(36)
에게 2022시
즌은매우중

요하다. 건재를 입증해야 하
는 시즌이다. 페넌트레이스의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의 결과
는 기대이상이다. 28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까지 23홈런
을 터트리며 명성을 되찾았
다. 지난 2년간의 부진이 ‘에
이징 커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했다. 개인통산
350호 홈런 고지도 밟으며 K
BO리그 통산 홈런랭킹 단독
5위로 올라섰다. 시즌 타율은
0.249로 아쉽지만, 중심타자
답게 59타점을 올리는 등 해
결사 본능은 십분 발휘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이라고 말한
다. 시즌 종료 후 결과로 최종 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올 시즌 절
반의레이스를마친그의얘기를들어봤다.

뀫“거포? 타율도 신경 쓴다”
대형 아치를 끊임없이 그리고 있지만, 그에게도 타율은 아픈 구석

이다. 홈런포로 팀에 기여도가 높지만, 타율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
로 끌어올리고 싶다.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2018시즌(타율 0.345)
이후로는 3할을 찍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은 2할2푼대에 머물렀
다. 박병호는 “당연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타율도 신경을
쓰고 있다”며 “6월초 급격히 부진해 솔직히 마음고생을 좀 했다. 다
른 선수들이 잘해준 덕분에 나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다행히 16일수원 SSG 랜더스전부터최근 10경기에선타율 0.308로
회복세를보이고있다.이기간 3안타경기도 3차례였다.

뀫“시즌 종료 후 결과만 생각”
올 시즌 독보적인 홈런 1위를 비롯해 타점 2위, 장타율 2위 등 수

치상으로 눈부신 결과를 얻고 있지만, 당장의 기록은 머릿속에 남
겨두지 않는다. “통산 350호 홈런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 잊고 있었다”는 그는 “지난 2년간 좋지 않아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KT로 이적하면서 새로운 야구를 한다고 생각했
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홈런 페이스면 ‘40개를 친다’, ‘50개도 가
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나는 페넌트레이스가 종료된 시
점에서의 성적만 생각한다. 경기가 끝나면 다음 경기에 나설 투수
를 상대하는 준비만 한다”고 밝혔다.

뀫“400홈런 해보고 싶긴 하다”
박병호는 수치상의 목표를 잘 언급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그가

주목하는한 가지가 있다. 개인통산 400홈런이다. 올 시즌 내 달성은
어렵지만, KT와 계약기간인 2024년까지는 가능하다. 물론 그 때까
지 기량과 파워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400호
홈런 달성에 욕심을 낸다. 박병호는 KBO리그 통산 홈런 1위(467개)
인 레전드 이승엽의 부드러운 스윙에 주목한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한 자극 중 하나다. 그는 “대단한 이승엽 선배님과 자주 비교되는데
영광이면서도 죄송했다. 선배님의 부드러운 스윙을 늘 부러워했다.
그 덕분에 나도 발전하지 않았나 싶다. 통산 400홈런은 꼭 해보고 싶
다”고힘주어말했다. 대구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350호 고지 등정…목표보다 매 경기 집중
홈런·타점·장타율선두권…타율도높일것

꺎개인통산 400호홈런
올해는힘들지만꼭!꺏

KT 박병호는 올 시즌 홈런 선두를 질주하며
‘국민거포’의 명성을 되찾았다. 순항을 거듭
하고 있지만, 당장의 성적보다는 올시즌 최종
결과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스포츠동아DB

꺋국민거포꺍 박병호가 말하는 꺋야구 그리고 홈런꺍

다양한 동작+독창성+재미
꺋나만의태권도영상꺍이면OK

꺋2022태권도영상공모전꺍문의쇄도…응모요령 꺋A to Z꺍

나태주 “태권도영상 만들고 상금 타세요” ‘2022 태권도영상공모전’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나태주가 방송, 광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몸값을 높
이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특기를 살려 ‘발차기’ 시범을 보이는 등 태권도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그는 “태권
도가 우리 일상 속에 살아 숨 쉬는 국기인 만큼 편하게 접했으면”하는 바람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태권도영상공모전에 많은 참
여를 당부했다. 왼쪽은 나태주의 태권도 기본동작. 오른쪽은 나태주가 참여한 ‘2022 태권도영상공모전’ 홍보영상.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의 가치
와 우수성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전세계에 알려주세요.”

지구촌 태권도 마니아들의 축제인
‘2022 태권도영상공모전’ 홍보대사
인 ‘태권 트로트맨’ 나태주가 태권도
홍보에 팔 걷고 나섰다.

태권도와 케이팝 안무를 접목해 공
연하는 시범단 ‘케이타이거즈(K-Tig
ers)의 멤버이기도 한 나태주는 최근
촬영한 ‘2022 태권도영상공모전’ 홍
보영상을 통해 발차기 등 태권도 기
본동작을 보여주며 공모전 응모방법
과 수상비법 등을 유튜브, 인스타그
램 등에 소개했다.

2018년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자유 품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나태주는 “태
권도는 저에게 뿌리 같은 존재”라며
“태권도가 전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태권도영상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회째를 맞은 ‘태권도영상공모전’

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린다‘라는 주제
로 한문화재단과 스포츠동아가 공동
주최하고 있다.

9월 13일까지 3개월간 이어지는 이
번 공모전을 통해 총 19편의 수상작에
총3000만원의상금이주어진다.응모
영상은 20초∼2분분량으로직접촬영
한독자적인영상물이면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재미있고 다이내
믹한 태권도영상으로 자유롭게 주제
를 선정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크
게 ‘케이팝(K-POP) 태권댄스’와 ‘다
이내믹 태권도’의 2개 부문으로 응모
할 수 있다.

케이팝 태권댄스 부문에선 본인이

직접선택한K-POP음악에맞춰단체
군무,개인동작시범등다양한동작으
로 ‘아름다운한류문화’를표현하면된
다. 모든 동작과 구성, 표현방법 등은
응모자가자유롭게연출할수있고,드
라마틱한 요소를 곁들여 뮤직비디오
형식으로구성해도무방하다.

다이내믹 태권도 부문은 응모자가
원하는 대로 모든 형식의 구성이 가능
하다. 드라마, 영화 등의 패러디, 콩트
및시트콤과같은단편구성등태권도
를대표적으로나타낼수있는모든형
식을 포함한다. 특히 MZ세대를 겨냥
해 멋지게 꾸며진 우리 태권도장 자랑
하기,나만의고난도태권도동작시범
등은 많은 참가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응모 요소 중 하나다. 태권도의 ‘미’를
뽐낼수있는모든영상구성이다이내
믹 태권도 부문에 해당되며, 형식이나
연출에별다른제약은없다.

공모전사무국은 “요즘세대에맞는
독자적인 콘셉트와 재미 요소를 반영
한 쇼트영상 응모가 주를 이루고 있으
며,사무국에서도감탄할만한개성있
는 작품들이 접수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모전의 주제인 대한민국국기, 태권
도의 가치를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
는 독창성 있는 작품이 심사기준에 영
향을미칠수있다.응모자의자유롭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곧 심사기준에
결정적역할을할것”이라고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뀫응모기간 : 2022년 6월 7일
∼9월 13일

뀫응모 분야 및 방법 : 한문화재단 홈페
이지(www.k-cf.org)에서 신청서 작성
및 영상 업로드

꺋케이팝태권댄스꺍 부문응모땐

K팝에맞춰군무·개인동작연출

꺋다이내믹태권도꺍부문자유자재

드라마패러디·도장자랑등다양

직접촬영한20초∼2분이내영상

총상금3000만원…9월13일마감

사무국꺎쇼트영상응모작품많아

독창적 아이디어가 큰 심사 기준꺏

2022년 6월 30일 목요일www.sportsdonga.com


